
 『노동리뷰』9월호 - 이슈분석

■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맞벌이가구를 중심으로 (황수경·김가율)
○ 2004년도의 기혼여성 취업률에 있어서는 199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인 증가폭이 크고, 중간소득층에서는 증가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성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할 수 있음. 또한, 중간소득층에서보다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에서 부부간 
역할관계나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더 많은 변화가 수반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기혼여성의 소득을 남편의 소득과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경향은 ‘남편이 더 많이 번
다’는 일반적 통념을 나타냄. 그러나, 이를 남편의 소득분위에 따라 다시 살펴볼 경
우 일반적 특성과는 다르게 나타남. 가장 큰 특징은, 최저소득가구인(1분위) 부인들
의 월평균소득이 남편소득의 180%나 되며, 2분위의 경우는 부부가 거의 같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즉, 저소득가정의 경우, ‘남편이 더 많이 번다’는 일반적 
통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해 맞벌이 가정의 부인이 남편보다 더 버는 경
우를 소득의 상대성을 통해 살펴본 결과, 남편보다 더 버는 부인이 20.9%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남. 남편보다 25% 이상 버는 경우는 13.3%, 50%이상 더 버는 경우는 
7.4%, 두 배 이상 버는 경우도 3.3%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우리 사회의 상당수 맞벌
이 가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 면에서 뒤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문의처 :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

         Tel : 785-1802  E-mail : skhwang@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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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이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50%를 넘어서고 있으나 일반적으
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은 2차적 소득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노동부
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004년도 현재 기혼여성의 월평균임금
은 기혼남성의 월평균임금의 5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는 배우자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자료만을 이용한 
것인 데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간과할 수 있음. 
본 분석에서는 기혼여성과 그 배우자를 분석단위로 하여 부인의 취업률 및 소

득 비교를 통해 가구내 부인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함. 

○ 먼저, 소득분위별 부인의 취업률에 있어서는 1998년이나 2004년 모두 대체로 
저소득가구인 1~4분위에 속한 기혼여성의 취업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고
소득분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비율을 보임(그림1 참조). 

  - 1998년에 비해 2004년의 부인취업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저소
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인 증가폭이 크고, 중간소득층에서는 증가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성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맞물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서도 양극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또한, 중간소득층에서보다는 저
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에서 부부간 역할관계나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더 많

은 변화가 수반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1] 남편의 소득분위에 따른 기혼여성 취업비율 (199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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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맞벌이부부의 월평균소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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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소득분위별로 기혼여성의 소득을 남편의 소득과 비교한 결과,  전체
적인 경향은 ‘남편이 더 많이 번다’는 일반적 통념을 나타냄(그림2 참조).

 - 2004년 현재 남편과 부인 각각의 전체 월소득액은 남편의 경우 197만원, 부인
은 135만원으로서 일반적인 예상대로 부인이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남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소득수준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이를 남편의 소득분위에 따라 다시 분석할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적 특성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최저소득가
구인 1분위 부인들의 월평균소득이 98만원으로서 남편의 월평균소득 54만원의 
180%를 벌고 있으며, 2분위의 경우는 부부가 거의 같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
다는 것임. 이는 저소득가정의 경우, ‘남편이 더 많이 번다’는 일반적 통념
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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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남편과 부인의 소득비를 통해 가구내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추론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부인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적었지만, 남편
보다 더 많은 부인이 20.9%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남(표1 참조).

 - 맞벌이부부 가운데 부인이 남편보다 더 버는 쌍은 전체의 20.9%를 차지해, 일
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전체 맞벌이 가정의 1/5 이상에서 실제로는 부인이 남
편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인이 남편보다 25% 이상 버는 경우는 13.3%, 50%이상 더 버는 경우는 7.4%, 
두 배 이상 버는 경우도 3.3%를 차지하고 있음. 남편이 아주 많이 버는 경우
를 제외하면, 우리 사회의 상당수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 면
에서 뒤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표 1> 맞벌이부부의 월소득 비교

비교 특성 전체
남편의 월소득 분위

1분위 3분위 5분위

부인의 월소득 평균 (천원) 1,351 965 1,379 1,987

남편의 월소득 평균 (천원) 1,967 736 1,727 3,785

남편소득 대비 부인소득 비율(%) 68.7 131.1 79.8 52.5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부인(%) 20.9 47.2 19.1 8.9

남편보다 25%이상 버는 부인(%) 15.8 43.8 14.5 4.1

남편보다 50%이상 버는 부인(%) 9.9 31.4 8.3 1.6

남편보다 100%이상 버는 부인(%) 5.8 20.7 5.0 0.8

주 : 소득비교에는 조사년도의 월평균소득액이 사용됨.

자료 : 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 원자료. 

○ 시사점

 - 오늘날 기혼여성은 여성경제활동인구 천만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음. 그
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혼여성을 온전하게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평가
하기보다는 가구의 보조소득원이나 경제적으로 부차적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앞의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혼여성은 가구 전체의 소득수준
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 경제주체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 이러한 변화
하는 현실을 토대로 이제는 사회적 통념이나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


